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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‘고령사회대응센터’기능 강화 나선다
 - 2024년까지 3단계 구분 체계적인 운영전략 마련 -

 -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기반 구축 -

- 노후준비 지원서비스 역할 수행 강화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

2024년까지 단계별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

획이라고 밝혔다. 

올해 인천시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%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

입했으며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. 이에 시는 고령친화도시 

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조직 및 사업에 대한 

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

고령사회대응센터의 기능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. 

올해 추진하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기능강화계획 1단계는「WHO 고

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」가입을 위한 기반 마련과 만50~64세  노후 

준비의 중요성 인식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.



2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WHO가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

을 위한 8대 영역별 시책을 발굴 ‧추진하고, 「WHO 고령친화도시 국제

네트워크」에 가입하여,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시의 역할 수행을 강

화해 나갈 계획이다. 

3단계가 추진되는 2024년부터는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사업 로드맵

을 수립 시행하고, 권역별 50+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

해 노후준비서비스 확산 및 50+정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

다.

 

‘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’는 인천시에서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니어정

책 연구기능과 50+ 인생재설계 교육, 돌봄종사자 지원 기능을 전담하기 

위해 설립한 기관으로, 시는 올해 수탁기관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인

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해 고령사회 대응사업 강화와 운영의 전문

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. 

올해는 50+세대를 위해‘배움에서 또 다른 인생을 찾다’라는 테마 아

래 인생 재설계와 사회참여를 돕는 맞춤형 콘텐츠로 다양한 사업을 운

영하고 있으며,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온라인‧비대면 중심으

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 

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“우리시에서는 노년기 삶이 더 행복하도록 

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”며,“WHO에서 제시한 고령친

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우리시가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고령

친화도 제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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